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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엮음맡에서 한 일을 간략하게 추리면

연세 각지에 우리 편을 들어줄 조직책들을 세우고 선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유리한 전
략을 짜고, 각종 선전물과 자료집을 뿌리도록 했다. 우선 선거 시작 2주전부터 각 단대별로 조직책들
을 세웠는테' 조직책을 세우는 것은 선거 기간 중에도 계속되었다. 그 조직책들에게 부탁해서 각 단대
별 수업 실사와 분위기 파악 등을 했고, 조직책 중에는 세미나를 함께 한 사람도 있었다. 선거 시작한
이후에는 연서 받기’ 리플렛, 자료집 배포가 조직책을 통해서 되었으며 계속해서 만나가면서 선거 분
위기 파악, 선전물 배포상황 파악도 했다. 이것은 선본과 떨어질 수 없는 문제로, 조직책들이 모니터
를 잘 해 줄수록 선본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할지가 잘 보이기 때문이다. 무
엇보다 조직책이 중요한 건, 선거운동원들이 다 커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선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우리의 선전물을 뿌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 간단한 평가와 반성

모든 선본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지냈던 선거기간이라 조직책이 따로 필요
할지조차 의문이 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했고, 이겼다. -.-;;

우선 엮음맡 할 사람들이 모여서 할 일들을 알고, 각처에 조직책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조직력
절대 없는 여성주의자들로서는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역시 -.-;;) 그리고 각종 선전불과 자료집 배포
도 제때제때 되었으며 모니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선거 분위기가 안 떴다는 올해의 상황과 겹쳐,
과연 엮음맡에서 그렇게 한 일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이다.  

조직책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없었으며 우리의 이야기를 얼마나 소화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
는 것은 우리의 운동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안타까운 일이었다. 단지 아는 사람에게 때문에 표를 찍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승부하고 싶다면 조직책들 하나하나도 우리의 정책에 공감하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직책을 어떤 사람을 해야 할 지 알 수 없어서 대충 아는 사람들을 다 조직책으로 세우
려고 했던 것도 문제였다. 이런 실수들은 내년엔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직책들과 관련한 후속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상의 문

제와도 함께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우리의 편이 되어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므
로 앞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